
만나다

KAPE, 축산 명인을 만나다

청
 학
 농
 장
 

대
 표
 

경
기
 

안
성
시
 

미
양
면

강 

영 

희
/

오 

덕 

제

무균조독임

걸어온

글 

홍아름 

사진 

엄 태헌

1984년도부터 30년 이상 축산의七
건축사업을 

하다 춰남의 권유로 업고b의 .압연을 신작했다. 

이처럴 잔철한 사업이 있을까 감탄하며 운명처럼

않^德盤^^摩寇斂.一1

1 0 2017 MAY Vol.249



06:00
3,350두와의

눈 맞춤으로 여는 하루

강 대표와 오 대표는 눈 뜨자마자 축사로 

향한다. 밤새 돼지들의 건강을 살피고 

아침밥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매일 

3,350두와의 눈 맞춤으로 하루를 연지도 

30년이 넘었다. 언제부턴가 내 밥보다 돼지들 

밥이 더 중요해졌다는 두 대표는 하루 2번 

돼지들에게 미생물을 첨가한 사료를 주며 

건강을 살핀다. 매일 쉼 없이 돼지들을 

돌보느라 힘들 때도 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HACCR 2010년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깨끗하게 관리한 

덕분에 학교 급식으로도 납품하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인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먹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m i3：oo
한번의 아픔을딛고 더욱철저해진관리

하지만 30년 가까이 축산업을 하면서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번은 스위치가 망가져 통풍이 안 되는 바람에 축사에 있던 

돼지들이 모두 질식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청학농장〉에서는 

약 500두의 한돈을 키우고 있었다. 오 대표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당시의 피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끼며 

키우던 생명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슬프게 

했다. 그 날 이후 두 대표는 한돈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었다. 사무실 한편에 있는 기계들은 돼지들이 있는 방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해준다. 사무실에 있다가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 돼지들을 살핀다. "적정 온도가 아니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내 자식처럼 각별하고 소중하기에 더욱 신경 씁니다. 그때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청학농장〉에는 30년 가까이 축산 하면서 변치 않고 지켜온 원칙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농장만의 노하우를 적용해야 하며. 한돈을 자식 대하듯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채 차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생명을 다루면서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17:00
변치 않고

이어갈 원칙

방식으로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돼지가 좋은 등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뚝심 있는 두 대표가 그리는〈청학농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앞으로 좋은 기술을 후배 축산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축산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해 얻은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축산인부터 한돈까지 모두가 행복할〈청학농장〉의 미래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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